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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 어느 입학전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
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Ⅱ(KEEP Ⅱ) 데이터의 3차년도 자료를 활
용하여 입학전형(수시전형 vs 정시전형)에 따른 대학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
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
득이 1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정
을 통해 부모소득과 정시/수시입학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순위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입학생들이 부모소득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입학전형별로 보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수시전형 입학생
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수시(학종)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
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정시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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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debates regarding the college admission systems is about which admissions screening 
works as a mechanism for social mobility, between early and regular admissions.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related discussions by analyzing the income level of college admissions students 
according to the admissions screening (early vs. regular admissions) using data from the third year 
survey of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KEEP II). Analyzing the dataset, we found that 
parental income was almost the same between students admitted from early and regular admissions. 
To be specific, average monthly parental income was 586.4 million Korean Won for students admitted 
from early admission while it was 585.4 million Korean Won for those admitted from regular admission, 
which mean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as neither practically nor statistically significant. 
Applying the chi-square test, we teste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come and types 
of college admissions and foun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Finally, categorizing colleges where students 
are admitted by ranking, we compared parental incomes among students. We found that parental 
income was higher for top-ranked universities, and that parental income was higher for students 
admitted from early admission. We concluded that early admission can possibly be an admission 
system for “well-offs” between the two, and that early admission may not be working as a pathway 
to facilitate social mobility compared to the regular ad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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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입제도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2]. 이른바 수시학생부종합전형(수시학종)제도가 학
생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사회적 자본에 의해 결정되어
지고 합법을 가장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지적이 최근의 
대입제도 논란에서 중심을 이루었다. 이에 지난 2019
년 10월 22일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는 정시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추진안이 발표된 상황이
다. 그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시수능전형 입학생 
비율을 40%이상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였다.

대입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쟁점이 존재하지만 수시
학종 혹은 정시수능위주의 대입전형과 관련한 주요 쟁
점은 어느 전형이 어느 계층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지이
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의 사회단체에서는 
정시비중을 상향하게 하면 수능전형을 선호하는 고소
득층이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대입준비 사교육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한 바가 있다[3]. 그리
고 정시수능전형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과 
관련된 논문들과 보고서[4][5]가 일부 소개되면서 수능
위주전형이 오히려 금수저 전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
고는 있지만[6], 해당 논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느 대입전형이 소위 금
수저 전형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 Ⅱ(KEEP Ⅱ) 자료를 이용하여 대입전형유형
(수시,정시)에 따른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서 대입전
형유형에 따른 사회이동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별, 시도별, 계열별로 수시입학생과 정
시입학생의 부모소득수준 차이를 살펴보고 더불어 대
학평가 상위권 대학,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 거
점 국립대학 등의 수시입학생과 정시입학생의 부모소
득수준 차이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Ⅴ장
에서는 연구를 요약하는 한편, 결론과 연구의 한계도 
기술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정시수능위주의 대학입학전형은 수능성취도가 사회
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이 높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입
시사교육을 통해서 수능성적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계층, 혹은 고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
이 이루어져 왔다[3][4][7]. 더불어 수능의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통한 학생역량 측정은 제한적일 뿐만 아
니라 공교육의 왜곡-문제풀이식 교육을 야기하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하여 대학에
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
로 수시입학제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비교과활동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입시정보와 관련해서 소득에 따른 영향력을 무시할 수
가 없다[8]. 미국의 경우도 제반 비교과활동에서의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와 이로 인한 대학입학에서의 계층간 
불평등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9]. 따라
서 기존의 연구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학업역량을 측
정하는 수능이나 교과내신,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
기적성과 여타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학생부의 비교과활동기록 모두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시수능위주의 대입전형의 사회경제적 이동
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시학종 대입전형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과의 상관성이 낮고 고소득층에게 유리하지 않
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로 정시수능 입학생과 수시학종 입학생의 소득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이기
혜 외(2017)[10]는 서울교육종단연구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
생들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
부종합전형 입학생과 정시전형 입학생 간의 가구소득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 3
구(강남, 서초, 송파)와 양천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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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정시전형으로 입학
한 학생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목고, 자
사고, 자공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기혜 외(2017)[10]는 대학의 특성(서열, 소재지 등)에 
따른 전형의 선택은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
리고 최근의 김진영(2020)[11]의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A사립대학의 2017년도 입학생에 대한 분석에
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을 조사하여 전형별 저
소득층 가구 학생의 입학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영
(2020)[11]의 논문에서는 정확한 표 대신 그림으로 관
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A사립대학의 경우 상대적
으로 정시수능 입학생들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확한 세부 
값이 제시되지 않아 파악하기에는 어렵지만, 해당 논문
에서 제시된 관련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서울소재 A사립대학의 2017년 전형별 저소득 분위 
가구 학생 입학현황[11]

그림을 잘 보면 0분위, 즉 기초생활수급가정 출신 학
생의 경우 정시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이 매우 낮은 비
율이지만 유사한 비율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보통 기
초생활수급가정전형, 즉 고른기회전형의 경우는 대부분
의 대학에서 정시수능에서는 거의 선발하지 않고 수시
학종에서 대부분 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수
능에 기초생활수급가정 출신이 수시학종 선발전형과 
유사한 비율로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정시수능이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들 중에서 수능성취
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대학입학기회로 작용하
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분위 학생의 경우는 학종, 논술, 내신, 수능전형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흔히 논술전형이 수능전형 못지 

않게 고소득층 자녀가 많이 입학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
는데, 이 A사립대학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분위의 경우는 흥미롭게도 학종보다 
학생부교과내신전형입학생들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종, 논술, 수능 순으로 나타난
다. 3분위의 경우는 학종과 내신, 논술, 수능전형 순으
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단 A사립대학의 경우 전반적으
로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취약계층 
학생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김진영(2020)[11]의 논문은 2013-2017년도 
입학생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인데, 2013~2017년도 전
체적인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비율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제공이 안되고 있다. 세부적인 자료 제공이 된다
면(그림이 아니라 표로 정확한 입학생 수와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수가 연도별로 제공되었으면) 대입전형 유형
과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자료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이광현 외(2019)[12]의 연구에서는 수시학종과 
정시수능전형별로 소득수준에 대한 여러 자료를 분석해
서 제공해주고 있다. 이광현 외(2019)[12]의 연구에서
는 고른기회전형의 경우 수능위주로 선발하거나 혹은 
수시학종으로 선발하거나 취약계층 자녀가 들어오는 것
은 동일하기 때문에 고른기회전형을 제외한 일반수시와 
일반수능전형위주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련 분석자료 중 일부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회균형전형 인원 제외 학종과 수능전형 국가장학금 수
혜 학생 비율 추정: 서울 주요 6개 대학 2016-18학년도 
입학생

대학 입학
연도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수혜율 
차이

(학종-수능)

학종전
체입학
인원
(a)

국가장
학금Ⅰ
수혜인
원(e)

수혜율
(e/a)

입학
인원
(b)

국가장
학금Ⅰ
수혜인
원(f)

수혜율
(f/b)

A
2016 2,209 494 22.4% 912 212 23.2% -1.5%
2017 2,162 432 20.0% 958 207 21.6% -2.3%
2018 2,308 385 16.7% 859 178 20.7% -4.7%

B
2016 449 85 18.9% 1,308 296 22.6% -5.3%
2017 448 64 14.3% 1,327 314 23.7% -10.8%
2018 566 76 13.5% 1,283 290 22.6% -10.7%

C
2016 252 0 0% 1,217 286 23.5% -25.0%
2017 452 35 7.8% 1,187 271 22.8% -16.5%
2018 2,186 322 14.7% 781 172 22.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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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광현 외 (2019)[12]. 김해영 국회의원실. 한국일보 보도자료를 재분석한 
자료. 6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임. 당시 성균
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일부 주요 사립대학들은 자료제출을 거부함.

서울의 주요대학의 경우 F대학, 즉 한 대학을 제외하
고는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보다는 수능전형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수
혜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수능전형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더 높으며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상식과 다른 결과
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수
시학종에 고른기회선발전형(기회균형선발전형)이 포함
되어 있어서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수시학종으로 취약계층자녀를 선발하는 고른기회선발
전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수시학종이 정시수능전형보
다 더 형평성이 높은, 사회계층이동에 도움이 되는 전
형으로 인식되게 만든다. 그러나 고른기회선발전형을 
제외한 일반 수시학종전형만 놓고 보면 소득수준이 오
히려 수능전형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년 2019년도 하반기에 법무부장관 후보 자녀의 수
시학종입학으로 인해 불거진 대입제도 공정성 논란이 
생기자 교육부에서 급하게 일부 주요대학들에 대한 학
종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여준
다. 다음 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서울의 주요 3개 대
학의 수시학종과 정시수능전형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조사자료이다.

표 2. 서울 주요 3개 대학의 2016~19학년도 3구간 이하 국가
장학금Ⅰ유형 수혜학생 비율

구분 A대 B대 C대 3개 대학의  
평균

학종 11.1% 23.2% 9.7% 12.5%
학종기균제외 7.9% 9.0% 6.8% 7.7%

수능 8.1% 8.6% 6.8% 7.7%
수능기균제외 8.1% 8.6% 6.0% 7.6%

출처: 교육부(2019). 학종실태조사결과 발표 자료. 서울의 주요 3개 대학, 즉 서울
대, 연세대, 고려대로 보임.

[표 2]를 보면 서울의 주요 3개 대학의 2016-19학년
도에서 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학생 비율이
다. 앞의 건국대 김진영 교수의 2020년도 발표논문의 
경우에서도 3구간 이하를 살펴본 그림이 제시되었는데, 
그 경우에는 기회균형발전형(혹은 고른기회선발전형) 
학생이 제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2019년도 
학종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기회균형선발전형
인원을 포함한 자료와 제외한 자료를 보여줌으로서 일
반 수시학종 입학생과 일반 정시수능입학생들의 자료
를 보여주고 있다. 

표를 보면 A대학의 경우 수시학종에서 저소득층 학
생 입학비율이 11.1%로 정시수능입학생 8.1%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회균형선발전형 학생을 제
외하면 오히려 수시학종 입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학
생 입학비율이 정시수능전형 입학생들보다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대학의 경우 수시 학종이 수
능정시전형보다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이동의 
원활한 전형은 아님을 보여준다. A대학의 경우 서울대
학교로 추정되는데 서울대학교는 일반 수시학종에 지
역균형선발전형이 포함된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지역을 안배해서 선발하는 전형인데 지역균형선발전형
으로 지역에서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
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B 대학은 수시학종이나 정시수능이나 차이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 대학은 학종이 취약계층
에게 매우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
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학종이 취약계층에 
상당히 유리한 제도일거라는 생각은 단순한 상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시, 혹은 정시전형 중 어느 대입전형에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덜 반영되고, 계층이동에서 긍정
적인 방향으로 작동될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통
한 검토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한 소득수준만 놓고 분석하는 것은 다차원적
인 분석에 있어서, 예를 들어 수능, 학종의 어떠한 요인
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입시준비에 유/불리한 점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전형유형에 따른 입학생들의 소득수준, 그리고 
계층이동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는 지속될 필요가 있

D
2016 440 0 0% 1,129 279 24.7% -28.1%
2017 726 67 9.3% 714 163 22.8% -18.8%
2018 884 107 12.1% 689 130 18.9% -12.5%

E
2016 1,171 293 25.0% 911 206 22.6% -2.3%
2017 1,113 245 22.0% 945 179 18.9% -1.7%
2018 999 64 6.4% 962 230 23.9% -21.9%

F
2016 608 240 39.4% 1,611 467 29.0% 4.6%
2017 667 270 40.5% 1,433 376 26.2% 6.2%
2018 770 299 38.8% 1,331 288 21.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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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입학전형유형이 한국처럼 
수시학종, 정시학종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등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고등
학교 졸업자의 대학 등록현황을 사회경제적 지위(가구
소득)와의 관계패턴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 대학위원회의 보고서는 대학유형, 최상위대학
(Most Selective), 상위대학(Highly Selective), 중간
대학(Selective), 하위대학(Nonselective), 2년제 대
학, 영리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부모소득 분위별 대학입
학분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1 이러한 소득수준별 대
학순위별 입학현황 자료 분석으로 통해 고등교육을 통
한 계층이동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중상위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소득이 상위 20%에 해당
하는 학생들의 경우 중상위대학에 입학한 비율이 58%
이나,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약 9~10%
정도에만 머물고 있다.

그림 2. 부모소득 분위별 대학입학 분포[13]

미국의 경우 한국처럼 입학유형이 다양하지 않기 때
문에 입학전형유형별 소득수준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처럼 전반적인 소득수준에 따른 대학입
학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정기국
정조사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입학현황
을 분석하여 서울강남지역의 입학생들이 많은 것이 보
고되고는 있다. 그러나 지역출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서울대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의 대학
위원회의 보고서처럼 고등교육기관전반에 걸친 입학생

1 Nonselective의 경우 하위대학, Selective의 경우 중위대학으
로 번역하였는데,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나, 일단 서열적 의미로 번역하였다.

들 소득수준 분포를 살펴봄으로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
동의 현황을 한국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II) 2주기의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3차년도 자료에는 학생들의 대학입학 유형을 수시
와 정시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3차년도 입학생
들은 대부분 2017, 18년도 입학생들이어서 최근의 수
시와 정시 입학생들 소득수준 비교 분석 자료로서 의미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시전형에는 수시학종, 
수시논술, 수시교과(학생부교과전형) 등이 존재하나, 한
국교육고용패널 설문지에서는 수시전형의 세부유형은 
조사하고 있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시전
형은 대부분 학종이나 교과전형이 거의 대부분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시전형은 수능위주로 대부분 구
성되어져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른기회전
형의 경우 수시학종으로 대부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는 있다. 

부모소득 변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월평균소득조사 
값을 합산하여 부모소득(혹은 가정/가구소득)으로 산출
하였다. 가구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은 일단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전체 응답자 
7,019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4,855명이 없다고 응답
하였으며 결측 값도 1,466명이 된다. 그리고 구간별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100만원단위로 구간이 존재하기 때
문에 자료의 편차도 존재해서 정확한 가구 소득으로 포
함시켜서 산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속변
수로 조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부모소득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t-test ANOVA, chi-square 검정을 

통해서 집단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비교
단위들은 전체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유형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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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계열별로 전반적인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전형유형, 즉 수시/정시 입학생들의 부
모소득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시에 비교 집단이 
2개인 경우(수시/정시, 전문대/일반대)는 t-test를 수행
하였으며, 3개 이상의 집단인 경우(시도별, 계열별 비
교)에는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입학유형
별 소득수준의 비율현황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수행하
였다.

한국고용교육패널 조사에서 일반대학은 4년제와 더
불어 5,6년제까지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5년, 6년제 
일반대학도 모두 일반대학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
문대학은 2,3,4년제로 조사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역
시 모두 전문대학으로 분류하였다. 계열 구분은 인문, 
사회, 교육, 자연, 이공, 의학, 예체능 계열의 구분자료
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전체 경향과 더불어 분석대상을 대학의 명성도에 따라 
제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학의 명성(reputation)
은 흔히 대학평가순위로도 표현된다. 한 언론사에서 매
년 주기적으로 30위권까지 발표하는 대학평가 순위자
료(2019년 조사결과 발표)를 이용하여 상위 5위권 대
학, 10위권 대학, 20위권 대학, 30위권 대학까지 입학
한 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

표 3. 대학 순위별 포함 대학명 
대학순위 대학명 국립대 수

5위권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서울), 연세대, 고려
대 1개교

10위권 5위권대학 +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이화여
대, 한양대(에리카)

20위권
10위권대학 + 아주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건국대(서울), 인하대, 국민대, 동국대, 부산대, 
숙명여대, 전북대

4개교(시립대포함) 

30위권
20위권대학 +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경북
대, 인천대, 전남대, 충남대, 홍익대, 충북대, 
가천대/가톨릭대

10개교

주: 중앙일보 2019년도 대학평가에 따른 순위. 중앙일보(2019.11.16.). 2019 대
학평가, 서울대 5년 연속 1위, 성균관 2위, 한양 3위.

그리고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수시, 정시 입학생들
의 부모소득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
문에 12개 주요거점국립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
대, 인천대, 서울시립대)과 교육대학교(경인교대, 공주
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
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의 수시, 정시입학

생들의 부모소득수준과 수도권의 주요 16개 사립대학
교(연세. 고대, 성균관, 경희, 중앙, 서강, 한양, 한양에
리카, 이화, 외대, 건국, 동국, 아주, 세종, 인하, 홍익)의 
수시, 정시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에 대해서도 각각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일반대학, 전문대학 입학생의 부모소득 수준 비교
먼저 대학진학자 중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입학생들로 

구분하여 부모소득 수준을 비교하였다. [표 4]를 보면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부모소득 수준이 전문대학 입학생
들보다 약 월평균 66만원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일반대학, 전문대학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비교
 (단위: 만원)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전문대 1,250 522.9 603.5 489.4 556.4 20 14,000 
일반대 2,807 588.6 413.5 573.3 603.9 25 8,000 
전체 4,057 568.4 481.0 553.5 583.2 20 14,000 

t=16.172***

주 : *** p<0.001, ** p<0.01, *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이하 표 동일

다음으로 시도별(대학 소재지)로 일반대학 입학생들
의 월평균 부모소득수준이다. 시도별로 일부 시도는 표
본수가 3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
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표 5]를 보면 일단 대체적 
경향이 서울시나 광역시에 소재한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부적으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대학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이 월평균 80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표본수가 작은 점을 염두
에 둘 필요가 있다. 세종시와 외국소재 일반대학 입학
생들을 제외하면 서울소재 일반대학 진학자들의 월평
균 소득이 65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 다음이 인
천광역시가 650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충
북의 경우 622만원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부모소득이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와 제주도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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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도별 일반대학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단위: 만원)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서울특별시 731 654.5 524.2 616.4 692.5 25 8,000
부산광역시 283 532.5 244.7 503.9 561.2 55 2,500
대구광역시 108 577.4 272.8 525.3 629.4 65 2,100
인천광역시 78 650.4 474.1 543.5 757.3 78 2,700
광주광역시 145 521.5 198.9 488.9 554.2 95 1,260
대전광역시 169 590.4 261.9 550.6 630.2 95 1,800
울산광역시 31 591.2 243.5 501.9 680.5 158 1,100

경기도 326 594.3 374.4 553.5 635.1 95 3,995
강원도 92 530.2 665.4 392.4 668.0 28 6,500

충청북도 119 622.2 551.7 522.1 722.4 38 5,100
충청남도 206 544.7 309.2 502.2 587.2 95 2,995
전라북도 106 518.1 255.2 468.9 567.2 148 2,200
전라남도 50 469.5 186.7 416.4 522.5 115 900
경상북도 192 543.7 269.7 505.3 582.1 118 1,995
경상남도 124 573.1 271.0 524.9 621.3 155 1,998

제주특별자치도 19 475.8 217.4 371.0 580.6 195 1,000
세종특별자치시 22 883.7 1,257.7 326.1 1,441.3 195 6,400

외국 6 855.5 477.6 354.3 1,356.7 395 1,500
전체 2,807 588.6 413.5 573.3 603.9 25 8,000

F=3.534***

[표 6]은 시도별 전문대학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이다. 전문대학 입학생들의 수가 일반대학보다는 
전반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서울
소재 전문대학 입학생들이 74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가 612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 표본수를 보면 강원도, 
울산, 제주, 세종시 등이 30명 미만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6. 시도별 전문대학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단위: 만원)

F=1.480

[표 7]은 일반대학의 계열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이
다. 표를 보면 자연계열이 620.9만원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의약계열이 542.2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일반대학 계열별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단위: 만원)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인문 311 544.3 260.9 515.2 573.4 75 1,600 
사회 720 608.3 571.0 566.5 650.1 35 8,000 
교육 168 576.2 453.7 507.1 645.3 85 5,100 
공학 721 597.5 362.4 571.0 624.0 75 6,400 
자연 338 620.9 350.8 583.3 658.4 25 2,200 
의약 198 542.2 301.3 500.0 584.4 65 2,995 

예체능 336 574.4 315.7 540.5 608.2 28 2,495 
전체 2,792 589.2 414.3 573.8 604.6 25 8,000 

F=1.768

다음은 전문대학의 계열별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
득자료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이 600.4만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계열이 474.8만원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전문대학 계열별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단위: 만원)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인문 22 591.0 470.8 382.3 799.8 148 2,495
사회 282 524.9 533.9 462.3 587.5 95 7,000
교육 56 600.4 1,043.0 321.1 879.8 65 8,100
공학 325 489.6 339.8 452.5 526.7 28 5,000
자연 96 474.8 276.9 418.7 530.9 95 2,595
의약 257 546.3 519.1 482.6 610.1 115 7,995

예체능 201 541.5 987.6 404.1 678.8 20 14,000
전체 1,239 523.5 605.9 489.7 557.3 20 14,000

F=0.558

다음은 일반대학의 입학전형별(수시, 혹은 정시) 입학
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평균을 보면 평균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서울특별시 126 745.3 1,546.9 472.6 1,018.1 95 14,000
부산광역시 96 483.0 152.4 452.1 513.9 152 900
대구광역시 131 473.4 208.5 437.3 509.4 148 1,600
인천광역시 55 449.7 213.2 392.1 507.4 65 1,195
광주광역시 36 457.2 254.1 371.2 543.2 145 1,498
대전광역시 99 541.7 541.8 433.6 649.8 28 5,550
울산광역시 17 572.8 247.4 445.6 700.0 148 1,180

경기도 322 506.0 443.3 457.4 554.6 25 7,000
강원도 24 612.3 332.3 472.0 752.6 195 1,495

충청북도 52 486.4 199.1 430.9 541.8 195 1,000
충청남도 42 467.0 222.1 397.8 536.2 148 995
전라북도 42 514.3 383.1 394.9 633.7 165 2,595
전라남도 50 449.5 170.7 401.0 498.0 145 795
경상북도 67 466.5 214.1 414.3 518.7 85 850

경상남도 64 577.5 613.5 424.2 730.7 95 5,000
제주특별자치도 19 433.7 224.9 325.3 542.1 20 800
세종특별자치시 8 467.5 142.6 348.3 586.7 145 600

전체 1,250 522.9 603.5 489.4 556.4 20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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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수시전형 입학생의 월
평균 부모소득은 586.4만원, 정시전형 입학생은 585.4
만원으로 1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일반대학 입학전형별(수시: 정시)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단위: 만원)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시 655 585.4 418.9 553.3 617.6 38 6,500
수시 1,997 586.4 379.2 569.7 603.0 25 7,995
전체 2,652 586.1 389.3 571.3 600.9 25 7,995

t=0.958

다음 표는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들의 입학유형별 빈도표이다. 상대적으로 
수시입학생들 중에서 월평균 부모소득이 200만원 이하
인 경우가 7.1%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시입학생들 중에
서는 5.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소득수준(200만원 이하여부)과 입학유형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유형별 소득수준(200만원 이하 
기준)별 현황

소득수준
전체2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입학유형　
정시

빈도 620 35 655
정시입학 중 % 94.7% 5.3% 100.0%

수시　
빈도 1,855 142 1,997

수시입학 중 % 92.9% 7.1% 100.0%

전체
빈도 2475 177 2,652
% 93.3% 6.7% 100.0%

chi-squre=2.473

다음 표는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학생들의 입학유형별 빈도표이다. 상대적으로 
수시입학생들 중에서 월평균 부모소득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가 16.1%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시입학생들 중
에서는 15.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소득수준(300만원 이하여부)과 입학유형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표 11.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유형별 소득수준(300만원 이하 
기준)별 현황

소득수준
전체3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입학유형
정시

빈도 555 100 655
정시입학 중 % 84.7% 15.3% 100.0%

수시
빈도 1675 322 1,997

수시입학 중 % 83.9% 16.1% 100.0%

전체
빈도 2,230 422 2,652
% 84.1% 15.9% 100.0%

chi-square=0.271, p-value=0.603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는 달리 정시전형 입학
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573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
생들 496.1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α=0.05 레벨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부재).

표 12. 전문대학 입학전형별(수시: 정시)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단위: 만원)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시 257 573.0 989.3 451.5 694.6 25 14,000
수시 919 496.1 382.9 471.3 520.9 20 8,100
전체 1,176 512.9 573.4 480.1 545.7 20 14,000

t=3.625

2. 대학 순위 그룹별 입학생들의 소득수준 분석
다음은 대학 순위 그룹별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

에 대한 분석이다. 다음 표는 상위 5위권 대학 입학생
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상위 5
위권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부
모소득은 737.9만원,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693.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시전형 입학생
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대학평가 상위 5위권 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
균 부모소득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시 35 693.3 449.8 538.8 847.9 95 2,000
수시 171 737.9 665.6 637.5 838.4 35 7,995
전체 206 730.4 633.4 643.3 817.4 35 7,995

t=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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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상위 10위권 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상위 10위권 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은 703.6만
원,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620.9만원으로 나
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대학평가 상위 10위권 대학의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시 67 620.9 364.1 532.1 709.7 95 2,000
수시 300 703.6 543.7 641.9 765.4 35 7,995
전체 367 688.5 516.2 635.5 741.5 35 7,995

t=1.409

다음 표는 상위 20위권 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상위 20위권 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은 665만
원,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621.5만원으로 나
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대학평가 상위 20위권 대학의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시 117 621.5 372.1 553.3 689.6 45 2,500
수시 483 665.0 478.7 622.2 707.8 25 7,995
전체 600 656.5 459.9 619.6 693.4 25 7,995

t=0.842

다음 표는 상위 30위권 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상위 30위권 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은 658.2만
원,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616만원으로 나타
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의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시 182 616.0 337.7 566.6 665.4 45 2,500
수시 671 658.2 498.9 620.4 696.0 25 7,995
전체 853 649.2 469.3 617.7 680.7 25 7,995

t=1.157

다음 [그림 3]에서는 앞의 표들에서 제시된 대학 순
위 그룹에 따른 정시전형 입학생들과 수시전형 입학생
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을 종합하였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대학순위가 30위권, 20위권, 10위권, 5위권
으로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이 높
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시 혹은 
정시전형 여부를 떠나서 일단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수
시 입학생들의 경우도 대학 순위가 올라갈수록 부모소
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시전형 입학생들의 경우 상위 5위권의 경우와 
5위권 미만의 그룹(10위권, 20위권, 30위권) 간의 차이
가 크고 10위권, 20위권, 30위권 간에는 부모소득이 
620만원 전후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3]
에서 대학순위그룹별 현황을 보면 20위, 30위권에 서
울시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경북대, 인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인
다. 국립대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20위와 30위권의 정
시전형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유사해지
는 것은 [표 17]과 [표 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거점
국립대들의 전반적인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대학 순위그룹별 정시, 수시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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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과 [표 18]을 보면 국립대는 정시전형 입학생
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수시전형 입학생들보다 더 높
으며, 수도권 주요 16개 사립대학교의 경우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거점국립대학(교대포함)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시 88 614.0 317.3 546.8 681.2 125 2,500
수시 285 568.3 293.4 534.1 602.6 95 2,995
전체 373 579.1 299.4 548.6 609.6 95 2,995

t=0.212

표 18. 수도권 주요 16개 사립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
평균 부모소득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시 95 600.6 350.1 529.3 671.9 95 2,000
수시 387 692.4 576.5 634.8 750.0 35 7,995
전체 482 674.3 540.4 626.0 722.7 35 7,995

t=2.208

그리고 [표 19]와 [표 20]을 보면 서울 주요 사립대학
의 경우 정시전형 입학생들에서 소득수준이 낮은(200
만원 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하의 케
이스가 적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잘 나
타나지 않고는 있다. 종합하면 국립대학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수시전형을 통해서 입학하
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계층이동의 통로로서 작동하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 주요 사립대학
의 경우 수시전형이 고소득층의 입학통로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서울 주요 사립대학 입학유형별 소득수준(200만원 이하 
기준)별 현황

chi-square=1.534

표 20. 서울 주요 사립대학 입학유형별 소득수준(300만원 이하 
기준)별 현황

소득수준
전체3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입학유형
정시

빈도 78 17 95
정시입학 중 % 82.1% 17.9% 100.0%

수시
빈도 344 43 387

수시입학 중 % 88.9% 11.1% 100.0%

전체
빈도 422 60 482
% 87.6% 12.4% 100.0%

chi-square=3.221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소위 어느 입학전
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쉽게 표현하자면 어느 전형이 금수저 
전형으로서 계층이동을 막고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
쟁이다. 이 논쟁의 가운데에는 수시학종과 정시수능이 
놓여 있다. 수시학종전형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시민
단체에서는 정시수능전형을 통해서 고소득층이 입학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교육부
(2019)[14]의 학종실태 조사 자료에서는 서울의 최상
위 3개 주요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인원을 제외하
면 수시학종과 정시수능전형이 저소득층 입학비율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가 있다. 그리
고 이광현 외(2019)[12]의 연구에서는 서울의 주요 대
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제외한 일반수시학종입
학생들과 일반정시수능입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비수혜
학생 비율(고소득층 비율)에서 오히려 일반수시학종입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울의 주요 A사립대학의 한 사례에서는 학생
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생들 중에서 저소
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 그러나 이는 한 대학의 사례이며, 문제는 세
부적인 연도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대략적인 1개년
도의 그림만 제공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주요한 정책적 쟁점인 대입전형 유형에 따른 가구소득 

소득수준
전체2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입학유형　
정시

빈도 86 9 95
정시입학 중 % 90.5% 9.5% 100.0%

수시　
빈도 364 23 387

수시입학 중 % 94.1% 5.9% 100.0%

전체
빈도 450 32 482
% 93.4% 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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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입학현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
패널II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입전형 유형, 수시
와 정시전형별로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
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은 거의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
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득이 1만원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
로는 의미가 없었다.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여부
와 정시/수시입학유형별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
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순위그룹별로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에 대한 분석결과에
서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부모소득수준이 높
아짐과 동시에, 특히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
소득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

거점주요국립대(교육대학 포함)와 수도권의 주요 16
개 사립대학교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을 보면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
점국립대학의 경우 수시전형 입학생들이 정시전형 입
학생들보다 월평균 부모소득이 약 45.7만원(연간 548
만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요 사립대학은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
다 약 92만원 정도(연간 1,102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입학전형유형을 떠나 거점국립대학과 주요 사
립대학 간의 전반적인 월평균 부모소득의 경우 주요 사
립대학은 674.3만원, 거점국립대학은 579.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차이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1,142만
원에 이른다. 즉, 전반적으로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
이 연봉으로 보았을 때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서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거점국립대학에 입
학하는 학생들보다 고소득층임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
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더 높은 학생들이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의 주요사립대학에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반면 거점국립대학은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소
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서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수시전형이 상위권 대학, 특히 주요 수도권 

사립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시전형이 수능전형보다 사회
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설문조사 문항
의 제약 상 수시전형의 세부적인 전형, 즉 학종,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지 못한 한
계점이 남는다. 더불어 부모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 구
체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소득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부분 역시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
은 일부 시민단체, 서울지역 고교졸업자를 분석한 연구
[10], 그리고 한 대학의 분석사례[11]를 통해서 제시되
는 예상과 달리 수시전형이 계층이동의 통로로서 전반
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
리적인 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주제가 정시 입학생과 수시 입학생 간의 부모소득
을 비교하는 것이기에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패널자료가 축적되면 
두 전형 지원자 간 부모소득 차이의 시간에 걸친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연
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논문은 2020 KRIVET 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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